
광주전남선거구별투표율분석

전국투표율67%, 0.8%p상승

전남69.0% 광주68.2% 3 4위

민주강세속 정권심판 부각

4 10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투표율

이각각 68.2%, 69.0%를기록하며국회

의원 선거 중 광주는 32년 만에, 전남은

28년만에가장높은투표율을보였다.광

주 전남지역모두전국평균투표율67%

를상회하면서 정권심판론의강세속에

조국혁신당돌풍등비례대표선거열기

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.

10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

날오후 6시 기준 4 10 총선 총투표율은

전체유권자4428만11명중2966만1951

명이투표를마쳐 67.0%로 잠정 집계됐

다.총투표율은이날본투표율과앞서진

행된사전재외선상거소투표율을합한

수치다. 이는 지난 1992년 제14대 총선

(71.9%)이후 32년만의최고치로,지난

2020년 21대총선(66.2%)보다는 0.8%

p상승했다.

광주 전남지역도 각각 1 4대

(70.1%), 15대(69.8%) 총선 이후 32

년, 28년만에국회의원선거중가장높

은 투표율을기록했다. 전국적으로는세

종(70.2%)과서울(69.3%)다음으로전

남(69.0%)과광주(68.2%)의투표율이

가장높았다.

광주지역 투표율은 지난 총선

(65.9%) 평균보다 2.3%p높은 68.2%를

기록했으며8개선거구별투표율을분석한

결과동남을이가장높은 70.2%를기록했

다.지난총선보다 3.1%p상승한수치다.

동남을은 광주정치1번지로꼽히는선

거구로,이번총선에서광주8개지역구중

가장많은후보자들이등록해치열한대결

을펼친만큼유권자들의관심도컸을것

이라는분석이다.

동남갑은 69.7%로 21대(67.4%)보다

2.3%p상승했으며서구갑은21대총선때

보다 2%p 상승한 66.9%를기록, 서구을

은 광주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

69.5%로, 지난총선에비해 1.9%p 상승

한투표율을보였다.

북구갑은 0.2%p소폭상승한 66.5%로

나타났으며북구을은 69.2%로 2.7%p 상

승했다. 광산갑의 투표율은 66.6%로

3.2%p가올라지난총선투표율에비해가

장높은상승률을보였다.광산을은67.3%

로, 광산갑과마찬가지로 3.2%p올랐다.

광산을의경우민형배민주당의원과이

낙연새로운미래대표가맞붙어격전지로

부상, 전국적인관심을받으며투표율상

승이기대되던선거구였다.

광주는지난총선에비해 8개지역구모

두투표율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북

구갑과 서구갑을 제외한 6개 지역구에서

전국평균보다높은투표율을기록했다.

전남지역 투표율은 지난 총선

(67.8%)평균보다1.2%p높은69.0%를

기록했다.

전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

선거구는담양함평영광장성으로,지난

21대 총선(68.5%)보다 4%p 상승한

72.5%를기록했다.담양함평영광장성

은 4선에도전하는더불어민주당이개호

의원과민주당에서탈당해무소속으로출

마한이석형후보가맞붙은지역으로전

남최대격전지로꼽힌곳이다. 민주당강

세속에서도여론조사에서무소속후보가

접전을벌이며유권자들의관심도높아진

것으로보인다.

전남선거구중지난총선대비투표율

이상승한순으로살펴보면영암무안신

안은 21대(65.7%)보다 3.6%p 상승한

69.3%로 집계됐으며 나주화순은 지난

선거(65.3%)보다 3.5%p오른 68.8%로

나타났다.

여수을은 2.5%p 오른 67.7%, 여수갑

은 2.1%p 상승해 66.6%의투표율을기

록했다. 민주당권향엽후보와국민의힘

이정현 후보의 맞대결로 여야간 접전이

펼쳐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

지난 선거(67.1%)보다 2%p 오른

69.1%를 기록했다. 해남완도진도는

1.8%p올라 69.8%의투표율을보였다.

전남지역의 평균 투표율은 상승했지

만,오히려투표율이하락한선거구도있

었다.

목포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경우

지난총선보다 3%p하락해각각64.9%,

70.0%의투표율을기록했다.고흥보성

장흥강진은 21대(73.4%) 총선보다

2.1%p하락한 71.3%로집계됐다.

이와같이 70%에육박한높은투표율

은여야가각각앞세웠던 거야(巨野)심

판론과 정권심판론을바탕으로양당의

지지층이 결집한결과로풀이된다. 특히

민주당이 강세인 광주전남지역의 경우

정권심판론이상당한지지를얻을수밖에

없음은 물론, 전국적으로도 국민의힘이

앞세운 거야심판론 보다민주당의 정권

심판론이야권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더

욱불러모은것으로분석된다.

실제야권강세인호남지역투표율은

전남(69.0%)과 광주(68.2%), 전북

(67.4%) 등 모두 평균(67.0%) 이상을

기록했지만, 보수 강세 지역인 TK 투표

율은경북65.1%,대구64.0%등평균이

하에머물렀다.

이외에도이낙연,이정현,송영길등신

당과여권의무게감있는후보들의출마

도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을

것이라는평가다.비례대표에서조국혁신

당의지지율이상당했던점등도투표율

을상승시킨원인으로꼽힌다.

곽지혜 김은지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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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년만에최고투표율…정권심판조국신당효과

이재명 이해찬김부겸민주당상임공동선

거대책위원장이10일국회의원회관총선

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지켜본후악수를나누고있다.

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윤재옥원

내대표등이10일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

된개표상황실출구조사결과발표를시청하고있다.

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이10일여의도국회

에서개표상황실출구조사발표를시청하며

박수하고있다. 공동취재

출구조사압승 축하 침통한국민의힘 조국신당 환호


